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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나는 언제부터인지 아무리 거세게 겁박을 해와도 좀처럼 떨

리거나 불안감이 들지 않는 단어가 하나 생겼다. ‘위기’라는 

말..... 경제위기, 국방위기, 그리고 요즈음 추가된 환경위기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많은 매체들에 의해 내

가 무디어진 것이지 위기가 거짓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

려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었을 정도로 너무 많은 위기가 그렇

게 만들었고,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핑계로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위기 가운데 국가가 없어지는 위기만큼 

큰 것이 있을까? 1200년 이상의 시간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로마인들의 눈에는 야만인으로 보였던 게르만에 밀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민족 대이동으로 배웠던 그 황당?사건 

때문에 말이다. 그런데 군사력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1

위를 달리고 있던 로마가 정말 하루아침에 멸망했을까? 음식

점 폐업은 신고를 하는 순간에 결정되므로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원인은 더욱 뿌리깊고 다양할 것이다. 하물며 카

피톨리노 언덕에서 45만번 가량의 해돋이와 해넘이를 보아왔

던 로마인들 그리고 그들의 국가는 어떠했겠는가? 두창이나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 무능한 황제와 부패한 귀족들, 작동하

지 않았던 경제, 종교갈등 그리고 게르만 등 주변인들의 지속

적인 침입 등 이것을 주제로 하는 논문만으로도 수 많은 학위

를 배출했을 정도이다. 많은 연구자들 만큼이나 다양한 원인

을 가졌던 멸망의 원인중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점은 황제라

고 하는 리더의 역할과 국민들의 위기인식이다.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 이후 4명의 황제는 대부분 정치에 

무관심하였거나 폭정을 일삼았고, 이후의 8대황제 도미티아

누스는 전제정치로 암살을 당한다.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을 위기로 보낸 로마는 9대 황제로 네르바를 선택한다. 전제정

치를 종식시킨 그를 시작으로 유럽의 대부분을 로마세계로 만

들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한 트라야누스, 자신의 이름으로 국

경을 튼실히 방벽화함으로써 로마의 영토를 공고히 했던 하드

리아누스, 영토는 전임황제 때보다 조금 넓어졌으며 후세에 

태평성대라는 찬사를 받았던 안토니누스 피우스, 철학을 하며 

국민을 위해 수 많은 법을 만들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우리는 이 시기를 ‘5현제 시대’라고 한다.

 한 검투사의 비극적 삶을 충실한 고증에 따라 영화화하여 

많은 관람객을 모았던 ‘글래디에이터’는 그 철인황제의 죽음

으로 시작된다. 아들 콤모두스에 의해 살해되는 구성은 잘못

된 고증이었거나 영화적 흥미를 높이기 위한 감독의 상상력이

라고 보이나 그의 행적은 상당부분 들어맞는 사실이다. 아우

렐리우스의 죽음으로 황제자리를 넘겨받은 콤모두스의 횡포

는 오현제 시대가 끝났음은 물론이거니와 로마라는 세계가 기

울어지는 결정타가 되었다는 평을 받기에 모자람이 없다. 지

도급 원로원 의원들의 처형, 군대를 무마하기 위해 자행한 총

리 처형, 군중들에 의한 그 후임자의 살해방치, 로마의 이름을 

콜로니아콤모디아나(콤모두스의 땅)로 바꾸기도 하였으며 자

신이 직접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 검투사처럼 싸우거나 활

로 사자를 죽이기도 했다. 마침내 로마 시민들은 분노했고, 고

문관들은 그를 살해함으로써 로마는 곧 내란상태에 빠지게 된

다. 밖으로는 게르만이라는 적을 뭉치게 만들었고 안으로는 

내전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다. 결국 로마의 멸망은 이때부

터 시작된 것이고 콤모두스 이후의 어떤 황제도 다시는 회복

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때부터 로마인들의 위기감

지기능은 작동을 멈추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는 퇴화된 기능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세상인 조경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 확인되는 것처

럼 2010년을 정점으로 둔화세가 뚜렷하다. 게르만족이 움직

이지 않을 수 없었던 원인은 흉노족이라고도 불리웠던 훈족의 

침입이었다. 산림, 토목, 건축, 관광 한걸음 더 나아가면 미술‧

분야에서도 위기의 시대를 맞아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이 틀림없고 가까운 영토인 우리의 세상을 침범하려 기회만 

엿보고 있다. 자신의 생존이라는 미명으로...... 오현제 시대는 

위기를 정확히 인지함으로써 미래를 생각하는 현재의 준비에

서 비롯되었다. 미래의 적에 대한 대비, 자기세계에 대한 튼실

한 영역확보, 국민들과 하나가 되는 제도구축 등 모든 것이 ‘나’

가 아니라 ‘우리’, ‘황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일들이었다.  외

환위기로 건설경기가 대폭 위축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을 

위기로 인식이나 했었는가? 한창 잘나가던 시절 다가올 미래

를 위해 우리는 어떤 대비를 했었던가? 혹시 콤모두스와 같이 

‘나’를 중심에 놓고 콜로니아콤모디아나를 만드는데만 열중했

거나 사자사냥에 몰두한 나머지 위기감지기능이 정지해버린 

것은 아닌가?

 여유는 없지만 아직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 어렵게 

조경진흥법이 만들어졌고 조경의 진흥을 위해 일거리를 만들

어낼 조경지원센터는 우리에게 남겨진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어찌 위기를 인지하는 기능을 꺼놓은 채 팔장을 끼

고 무관심하게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로마인은 멸종했고 

로마는 껍데기만 남아 있다. 우리는 후배들에게 오현제를 선

사할 수는 없더라도 콤모두스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태경 / (사)한국조경사회 부회장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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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해외답사 견문록

2011년 첼시플라워쇼에서 황지해 작가의 ‘해우소’ 수상 소식을 시작으로 유럽의 다양한 정원관련 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조경계

에서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2016년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 프랑스의 쇼몽 가

든 페스티벌, 터키 안탈리아 박람회에 대한민국의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하였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접하게 된다.

휴가철이 다가오는 여름호를 맞이하여 유럽이라는 먼 땅에 직접 다녀와서 조경인의 시선으로 바로보고 그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

해줄 이들을 초대하였다. 기존 매체들에서 다루었던 나열식의 작품소개와 한국인 작가의 작품에 관한 이야기들 보다 박람회장의 

전반적인 조성/전시/운영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작품 경향 등을 포함하여 향후 방문을 하게될 다른 조경인들을 위

한 여행 팁 등 자유로운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첼시 플라워 쇼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11년 황

지해의 ‘해우소 가는 길’이 아티잰artisan 부문에서 골드메달을 

따면서 부터이다. 황지해?, 첼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첼시 플라워 쇼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다. 그리고 정

원과 정원관련 상품을 전시하는 박람회가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더구나 황지해는 우리들에게 더 생소

한 이름이었다. 

황지해가 뭘 하는 사람이지? 어느 대학 조경과를 나왔는데? 

조경분야에서 오래 몸담아 온 사람이라면 대체로 이 분야에

서 일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대강은 알고 있는데, 황지해가 누

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알고 보니 황지해는 조경과를 나

온 사람이 아니라 미술‧과를 나온 사람이었다. 미술‧과를 졸업

한 이가 어떻게 정원디자인을? 그런데 더욱 더 놀라운 일은 황

지해가 2012년 첼시 플라워 쇼에 출품한 ‘침묵의 시간: 금지된 

정원 비무장지대Quiet Time: DMZ Forbidden Garden’로 쇼가든 부

문에서 다시 골드메달을 수상한 것이었다. DMZ를 주제로 정

원을? 이제 황지해를 모르는 조경가는 없게 되었다. 그렇게 첼

시 플라워 쇼는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첼시 플라워 쇼를 다녀와서

Part1 l  

홍광표 /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회장

전시부스를 둘러보는 관람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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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플라워 쇼는 정원의 나라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를 가진 정원박람회이다. 1913년 1회대회가 열렸으니 올해

로 103년이나 된 박람회이다. 더구나 이 행사를 주최하는 단

체가 바로 왕립원예협회Royal Horticultural Society: RHS이고 보

면 첼시 플라워 쇼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플라워 쇼라는 이

름으로 인해 이 박람회가 꽃을 전시하는 화훼박람회쯤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첼시 플라워 쇼는 정원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있는 행사로서, 단순히 꽃을 전시하는 행사와는 차

원이 다르다. 더구나 이 첼시 플라워 쇼에서는 쇼가든 부문과 

아티잰 부문 그리고 후레쉬가든 부문에 다양한 나라의 정원

디자이너들이 정원작품을 출품하게 되며, 이 작품들은 전시 

후 심사를 통해 골드Gold 메달, 실버길트Siver Guilt 메달, 실버

Silver 메달을 수상하게 된다. 

첼시 플라워 쇼는 한마디로 문화Culture를 보여주는 행사

Show이다. 황지해의 정원이 골드메달을 수상한 것도 역시 한국

의 문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늘 얘기해온 것이지만, 

정원은 특정 시대와 장소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구어낸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문화적 산물이다. 첼시 플라워 쇼

는 바로 그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정원을 통해서 어떻

게 표현될 것인가에 주목하는 하나의 축제이다. 

물론 첼시 플라워 쇼에서 주목하는 문화는 시대정신을 반영

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의미가 있으며, 폭력이나 기후변화 같

은 사회적 이슈와도 관련을 맺게 된다. 첼시 플라워 쇼가 프랑

스의 쇼몽 가든 페스티벌Chaumont Garden Festival과 다른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이다. 즉, 쇼몽 가든 페스티벌은 실험적인 정원

을 전시해서 그러한 정원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 정원의 경향

을 선도하는 유행을 만들어 내는 장이라면, 첼시 플라워 쇼는 

여러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정원으로 되살리는 문화적 체험

의 장이라는 것이다.

첼시 플라워 쇼 전시공간 전체배치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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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첼시 플라워 쇼에 출품된 작품들 역시 세계 여러 곳에

서 꽃 피운 문화가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서 표현되었다. 올

해 쇼가든 부문에는 모두 17개의 작품이 출품되어, 6개의 골

드메달과 8개의 실버길트메달 그리고 3개의 실버메달이 수

상되었으며, 아티잰가든 부문에는 6개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후레쉬가든 부문에는 7개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쇼가든 부문에서 베스트 가든으로 선정된 The Telegraph 

Garden은 영국의 조경설계가 Andy Sturgeon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마디로 지구의 풍경변천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야생의 환경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정원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청동으로 만든 꼬

리는 고대의 산맥을 표현하고 있고, 그 앞을 흐르는 시냇물은 

협곡의 눈 녹은 물을 보여준다. 여기에 도입된 식물은 캘리포

니아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 산맥의 수풀과 칠레 안데스

Andes 산맥의 마토랄Mattoral(지중해성 환경이나 식물)을 상

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티잰가든 부문에서 베스트 가든으로 뽑힌 Viking Cruises 

Mekong Garden은 영국 조경가 Sarah Eberle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메콩강과 캄보디아에서 볼 수 있는 물 위에 떠있는 

정원에서 모티프를 얻어서 만들었다고 한다.

후레쉬가든 부문의 베스트 가든은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

는 Martin Cook과 Gary Breeze의 작품인 The Marble and 

Granite Centre-Antithesis of Sarcophagi가 선정되었다. 이 

정원은 거대한 화강암 안에 만들어졌는데, 이 것은 안과 밖이 

뒤 바뀐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 

The LG Smart Garden_황혜정 작가의 쇼가든 출품작

The Telegraph Garden_쇼가든 베스트 The Marble and Granite Centre _후레쉬가든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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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경

Viking Cruises Mekong Garden_아티잰가든 부문 베스트

장화를 전시한 부스

첼시 플라워 쇼는 1988년부터 입장객을 165,000명으로 제

한하고 있다. 관람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입장개시 시간인 오전 8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게이트에 길게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

고, 입장과 동시에 정원작품이 전시되는 메인 애버뉴, 아티잰 

에어리어, 후레쉬 웨이와 정원상품이 주로 전시되는 이스턴 

애버뉴 그리고 첼시 플라워 쇼의 심장인 그레잇 파빌리온 구

석구석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관람객들로 꽉 들어찬다. 이런 

인파야말로 첼시 플라워 쇼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증

거하는 것이리라!

첼시 플라워 쇼는 단순히 정원을 전시하고 정원상품을 전시

하고, 꽃을 전시하는 단순한 개념의 박람회장이 아니다. 첼시

플라워쇼가 열리는 5일간 이곳 박람회장에서는 다양한 프로

그램이 펼쳐져서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충실하게 서비스를 한

다. 뮤직 프로그램, 카니발 프로그램, 미래를 위한 정원교육, 

화훼장식 스튜디오 등을 비롯해 박람회 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정녕 정원문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문

화와 예술‧로써의 정원이 인간의 삶 속에 어떻게 녹아있고, 어

떻게 살아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첼시 플라워 쇼는 무려 18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통해서 자

신의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준다. 오랜 시간 숙성시킨 정

원의 축제는 감미롭고 향기롭다. 첼시 플라워 쇼를 찾은 사람

들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미소를 보면서, 이제 우리의 정원

박람회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를 분간해본다. 

올해 첼시 플라워 쇼에는 우리나라 황혜정 작가가 출품한 

The LG Smart Garden이 실버길트상을 수상하였다. 황지해 

작가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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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s for the coming century (Jardin du siécle à venir)’

다가올 세기의 정원. 

쇼몽 2016의 주제이다.

정원은 인류문화의 정수이며 6차 산업이다. 정원은 곧 생태계 

문화서비스로서의 문화적 현상이며 그곳에는 생태와 예술‧과 

사상과 종교와 역사와 풍토와 그리고 사람의 삶이 함께 표현되

어 있다. 정원문화는 사회적 배경과 역사와 정치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며, 또한 역사를 통해 반복되면서 발전해가고 있다.

쇼몽은 이들을 아우르는 정원문화의 집약체로서 생태적 사상

과 문화적 현상이 혼합된 생태문화의 정수라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시각에서 쇼몽이 말하는 이 시대의 정원문화 현상을 정

립해보고자 한다.

쇼몽은 중세의 고성 쇼몽성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전시된

다. 쇼몽 초기에는 개최기간이 6월부터 10월 중순이었는

데, 2008년 이후에는 4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개최되었고 

2016년의 경우 4월 21일부터 11월2일까지 전시되고 있다. 

생태문화의 정수, 쇼몽국제정원박람회
International Garden festival of Chaumont sur Loire

Part2 l  

쇼몽성 전경

박미옥 / 나사렛대학교 교수

구글영상으로 본 쇼몽. 윗부분 흰색 원이 쇼몽성, 왼쪽 가운데 흰색 

원 부분이 공모전 작품 전시장, 가운데 건물 밀집 지역이 마굿간과 농

장, 오른쪽은 historic ground, 왼쪽 아래 Goualoup 정원의 흰색 타

원 부분에 한국정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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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지만 쇼몽 국제 가든페

스티벌은 쇼몽만의 특별함이 있다. 전시 공간은 쇼몽성, 마굿간, Historic 

Grounds, Goualoup 정원, 농장마당Farm Courtyard 등으로 구분된다. 박람

회로는 정원박람회 및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쇼몽에는 상설전시장과 더불어 해마다 주제에 따라 공모전으로 선정된 작

품으로 전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장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그외에도 쇼몽

의 역사적 흔적을 전시한 Historic Grounds, 쇼몽성과 마굿간 등에서 상설 

전시되는 작품들이 쇼몽의 특별함을 구성하고 있다. 

박람회는 크게 해마다 공모전으로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와 상설전시

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공간에 분산되어 전시되고 있다. 정규 정원박람

회는 공모전 공간과 Goualoup 정원 및 Farm Courtyard에서 전시된다. 

동시대적 트렌드를 집약한 Arts & Nature 프로그램은 쇼몽성, Historic 

Grounds, 마굿간, Goualoup,  Farm Courtyard 등에서 상설 전시된다. 

해마다 특별하게 진행되는 문화프로그램으로서 Visual Arts, 

Photography, Nocturnal Events, 특별한 작은 정원박람회인 Cartes 

Vertes (Green Lights), Autumn Splendours, Winter Gardens 등도 쇼몽

의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이다. 

1992년 시작된 쇼몽 국제가든페스티벌은 해마다 서로 다른 주제를 설정

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정원작품 20여 작품을 전시한다. 2016년의 주

제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다가올 세기의 정원Gardens for the coming 

century’으로서 쇼몽을 통해 정원문화의 미래를 보여주고 새로운 트렌드를 

집약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편, 2015년의 주제는 ‛진귀한 정원, 수집가

의 정원Extraordinary gardens, collectors’ gardens’ 으로서 진귀한 것만을 모으

는 수집가들이 쇼몽을 통해 진귀한 정원을 모아 전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

쇼몽의 개최지인 쇼몽성Château de Chaumont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 남서

쪽 르와르강가에 위치한 중세 고성으로서 10세기에 건립되어 한때 폐허 직

전까지 쇠퇴되었으나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세계적인 정원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쇼몽성은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방, 르네상스 시대의 

타피스트리, 앙리2세의 두 연인의 침실 등 16세기 역사의 한 단면을 담고 

있으며, 1814년 3월 나폴레옹1세를 제압한 승전국들의 쇼몽조약Treaty of 

Chaumont, 1차세계대전 미군 총사령부 등의 근대 역사의 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쇼몽성이 간직하고 있

는 사연만으로도 가든페스티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쇼몽박람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들이 다양한 분

야의 정원디자이너들이 참여해 창의력 있는 정원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

며,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이 있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박

람회 전시장은 해마다 주제를 부여하여 전 세계 조경가, 화훼장식가, 건축

가, 조각가 등 공모를 통해 선발된 약 25명 내외의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

하며, 작가들은 단독으로 또는 협업을 통해서 작품을 창작하여 아주 간단

한 형태로부터 초현대적인 작품에 이르기까지 방문객에게 매년 새롭고 예

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쇼몽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사막화 그리고 탄소저감을 얘기하며 에

너지 위기를 경고한다. 

정원은 과학의 산실 (Frankenstein nature, 2016)

쇼몽정원 박람회장 입구

지구온난화와 사막화에 대비한 무한정 노력으로 지구

의 미래를 바꿈_LE LIÈVRE ET L'ARBRE A PALABR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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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몽은 과학적 현상과 오감을 바탕으로 생태계의 법칙을 설

명하며 복잡한 인간의 삶과 독특한 생태적 현상을 말하고 있

다. 작게는 습지나 비오톱에서 크게는 지구생태계에 이르기

까지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사람의 

삶과 더불어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과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쇼몽은 인구증가와 고도로 도시화된 현대도시에서 단편화된 

패치의 연속성과 순환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 재생을 통한 

생태계와 인간성의 회복을 선언한다. 야생과 잘 관리된 자연

의 어울림을 추구한다. 

옥상비오톱이 도시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증진시키며 수직

정원은 도시의 아름다움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해 우리 일

상생활에 늘 가까이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서식기반을 창출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아마존의 거대한 가시연꽃과 

이탄습지의 포식자 벌레잡이 식물까지 생물다양성을 설명한

다. 안과 밖의 경계는 모호하고 일체화되며 공간은 구조물을 

담는다.

쇼몽은 자연의 법칙과 환경에 순응한 생존과 생물다양성의 

증진, 풍요로운 먹거리와 식탁 위의 아름다움과 농업기술‧을 

담고 있다. 우리는 정원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가장 원초적

인 삶의 즐거움을 찾으며, 식물의 천연색상이 만드는 색채 레

시피를 감상할 수 있는 친환경 염색정원이다. 

쇼몽에서는 식물 표본들로 가득 찬 식물도서관을 찾을 수 있

으며, 희귀식물로 가득한 공간에서 호기심에 찬 이상한 나라

의 앨리스처럼 자신을 성찰한다. 마치 앙리루소의 그림처럼 

열대우림으로 채워진 적도의 이국적인 야생정원 혹은 사막 

한복판의 오아시스를 연출한다.

쇼몽에는 동양3국의 정원문화를  한국 전통정원의 전형에 대

한 고민을 던져 주는 화계, 연못(방지), 섬(원도) 등 3가지 특징

을 담고 있는 한국정원이 있는가 하면, 고산수 양식의 평면계

획에 물요소를 도입하여 거울을 연출하고 현대 일본 정원요소

를 결합하여 일본열도를 표현한 일본 정원도 있다.

전통 중국 자연경관 미니어쳐에 레인가든 원리를 적용하여 현

대적인 빗물처리 개념을 중국 정원 철학과 융복합하여 인간과 

자연, 곡선과 사각형, 위요공간의 공간체험, 작은 것을 큰 것에 

융화, 땅을 깎거나 채워 지형 변화 등의 의미를 부여하여, 정원

에 선비, 시인, 사대부 등에 의해 담으로 위요되고 연못과 석가

산, 나무, 꽃, 바람길에 연결된 정자 등을 담아 일상생활을 통

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구성된 일련의 풍경을 통

해 자연을 축소 모방한 인공자연을 구현하기도 하였다. 아울

러 기후, 풍토, 역사성 등 지역의 고유한 속성을 지닌 지기가 

흐르는 장소성Genius loci을 추구하여, 과거 전통의 맹목적 추

종에서 벗어나 전통문화를 반영하면서 지기의 외면적, 형식적 

측면과 더불어 내면의 영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정원은 나를 돌아보게 한다

쇼몽은 기쁨을 노래하며, 위기 속의 상상력, 기술‧의 시적 현

상과 물, 에로티시즘, 혼돈과 질서, 기억과 놀이, 기쁨과 감각, 

죽음과 원죄, 도시농업과 색채와 생물다양성의 예술‧ 등을 담

고 있다.

쇼몽의 작품은 말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미래

에는 어쩌면 고래의 뱃속이나 보이지 않는 섬 또는 음악의 산

에서 살 수도 있고, 꿈꾸는 삶을 살 수도 있다. 사람들은 야생

동물과 공생공존하고 자연은 도시와 어우러진다. 종교적 믿

음과 전설, 그리스로마 신화 속 세계는 현실이 되고, 한낱 가

설은 어느새 법칙이 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 및 저장_Carbon poo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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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원문화는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로

코코, 신고전주의 등으로 이어지는 예술‧사조

의 흐름 속에서 당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최

고의 정원문화를 이룩한 인물로 평가되는 르

노트르, 루이15세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았

던 잔느 앙투아네트 푸아송Jeanne - Antoinette 

Poisson, 로코코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마리 앙

투아넷Marie Antoinette 등의 인물을 통해 정원

문화가 절정에 이르러 평면기하학식 정원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보르비콩트와 베르사유 

궁전, 퐁텐블루 성 등 프랑스 바로크에서 로코

코,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발전하는 예술‧적 흐

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또다른 하나의 축으로는 자

연주의의 배경이 된 바르비종파 인상파, 후기

인상파 등 당대 화가들의 작품을 낳게 한 배경

이 되었던 지베르니, 바르비종, 오베르쉬르 와

즈 등의 자연과 밀레의 집, 모네정원, 고흐의 

말년 거주지와 시슬리의 집 등 당대 예술‧적 흐

름을 이끌었던 이들의 삶의 흔적과 작품 속에

서 또다른 정원문화가 탄생하였다. 

필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생태계 문화서비

스로서의 정원의 문화적 현상을 이끌어가는 

선두에 쇼몽이 있고, 그곳에는 생태와 예술‧과 

사상과 종교와 역사와 풍토와 그리고 사람의 

삶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 내일의 정원은 곧 

다가 올 미래의 유토피아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경을 중심으로 화훼장식. 

원예, 건축, 산림,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정

원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전문가

들이 한국적 정원을 소개하고 있다. 외국의 정

원문화와는 또다른 우리만의 정체성을 지닌 

고유한 정원문화가 정립되며 모방과 창조를 

통해 쇼몽이나 첼시의 정원에 결코 뒤지지 않

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정원문화가 무엇인지

에 대한 명확한 실체와 더불어 문화현상과 생

태자원으로서의 정원의 성격이 규명되어야 하

며, 우리 고유의 정원문화를 정립하고 이를 산

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혼돈의 끝, 물과 땅의 경계에서 야생과 공존하는 문명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 재생과 공존을 위해 도시와 사막 위를 떠다니는 오아시스

기후변화 시대, 습지의 수용능력 속 비오톱정원과 트위스트 곡선의 모듈 아키텍쳐는 
우주선 지구호의 인류의 생존이며 실험

극도의 도시화로 소멸된 도시생태계를 회복하는 노력은 도시인의 권리이며 보편적 
생태복지의 수단이다.

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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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 2016 Antalya의 주제는 꽃과 어린이로 엑스포 정

문 앞 터키 현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1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으며, 행사장 내부로 들어서면 100.7M의 팜

트리를 형상화한 전망대가 위치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엑스포에 여러 테마의 정원들이 있으나 한국정원을 조성

하며 체험 하였던 터키에 대하여 간략히 소감을 정리하

고 일부 정원에 대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우선 순천시가 한국정원을 조성하게 된 배경은 2013 순

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당시 터키정부에서 박람

회 부지에 터키정원 조성과 관람객에게 이벤트 행사로 

터키여행 항공권을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박람회개최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도 있었지만 국제 정원 박람회개

최 도시로서 자부심을 갖고 농림식품부와 산림청에 순천

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정원을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제

시하여 2016안탈리아 엑스포에 참가하게 되었다.

안탈리아에는 무궁화가 피었다

Part3 l  

순천만 연안습지 S자 곡선 디자인

한국정원 입구인 전축문

박  훈 / 순천시청 정원산업과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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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원의 디자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정원을 조성한 서

안알앤디(대표 신현돈)에서 순천대학교 교수님의 추천으로 설계

에 참여하게 되었고 많은 디자인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

라 상징 고유 건축물과 병합한 종각과 우리나라가 지형과 순천만

연안습지 형상을 고려한 S자 곡선을 디자인하게 되었다.

  

아직 겨울을 채 벗어나지 못한 안탈리아의 2월 말 정원의 경계

를 확인하고 4월 23일 마감을 목표로 하여 첫 삽을 뜨고 기초 

작업에 돌입하였는데, 엑스포 조성지가 습지대를 개간하여 조

성된 지형이어서 1미터를 파기도 전에 뻘과 같은 진흙이 있어 

우려를 하였는데, 유난히 자주 내렸던 올 봄 비로 인하여 2~3

일에 한번은 양수기를 돌려야 했다.

 

계획대로라면, 기초 공사가 마무리 되고 한국에서 급하게 만

들어 선적한 자재들이 30~35일(3월 중순)만에 도착하여야 

하였으나, 중국의 춘절로 인하여 컨테이너를 선적한 2편의 배

가 2주 가량 늦어졌고, 뿐만 아니라 엑스포에 사용되는 자재들

은 특별 통관절차를 통해 컨테이너 도착 후 4시간이면 된다고 

하던 통관이 주말과 겹치면서 4일이 늦어져 발을 동동 구르며 

작업자들과 기다렸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타국에서의 

서러움을 잊을 수가 없다.

목공, 석공, 와공, 단청 팀들의 협력과 노고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터키 현지인 조공 및 일용직 노무자들을 데리고 단 10일 

만에 전축문, 종탑, 2개의 협문과 150M 전통 담장을 완공하

여 현재의 한국정원이 탄생 할 수 있었다.

  2015년 8월에 1차 현지 방문하여 교목, 관목 및 초화류를 검

토 한 후 설계를 하였으나, 일부 수종들은 안탈리아의 날씨에 

적합하지 않고, 주변 나무농장들은 엑스포에 많은 나무들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좋은 식재들을 찾을 수 없어, 1,000km가 

넘는 곳을 달려가 소나무를 구하고, 안탈리아의 모든 농원을 

발로 뛰어 원안 설계에 부합되는 초화류를 골라 시공한 생각

을 떠올리면, 아직도 발에 땀이 나는 것 같다.

 

D-Day 2일 전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고 물청소를 하며 보았던 

파란 하늘이 어찌나 청명하고 시원해 보이던지, 마치 터키라

는 낯선 땅에서의 노고를 단숨에 날려 보내주었던 것 같았다.

 많은 분들이 밤낮으로 고생하셨지만 현지 교민회와 식사도 제

대로 못하고 고생하신  안탈리아 교민회 회장 육근형 사장님께 

특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땀과 희로애락이 묻어 

있는 Expo 2016 Antalya 한국정원을 관람하였으면 좋겠다.

 

정말 힘들게 구한 소나무

한국정원의 상징물 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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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Expo 2016 Antalya로의 여행을 떠나볼까?

Expo 정원은 크게 4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컨벤션센터 

및 Expo 조직위 사무실동 주요 행사 및 정원 전체 관리하는 

곳이며, 둘째 어린이 돔 공원(어린이 섬) – 어린이들이 농장 체

험 및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곳, 셋째 수경 공간과 

터키 지역별 식당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계정원

이 위치하고 있다.

세계정원 23 곳 중 눈 여겨 볼 장소는 2000년의 역사를 자랑

하는 장안을 모티브로 정원을 만들어 넣은 중국과 식물의 미

래를 보여 주고 있는 독일 정원을 추천하며, 또한 터키 지역별 

정원은 지역별 특색과 문화, 음식 등을 잘 설명하고 있어 터키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머나먼 이국에 와서 엑스포만 보고 가시기에 아쉬

운 분들을 위하여 안탈리아에서 가볼 만한 곳 몇 군데 추천한다.

안탈리아에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

는 칼레이치와 항구를 둘러 보시 길 추천 하며, 오스만 제국 시

절에 지어진 고택과 좁은 골목 곳곳에 숨어 있는 보물 같은 찻

집, 먹거리를 구경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것 같다.

다음은 페르게 고대 도시와 아스펜도스 – 엑스포에서 약 5km 

떨어져 있는 페르게 고대 도시로 기둥과 수로를 복원하여 세

워 놓은 길을 걷 노라면 고대의 건축가들에게 경의를 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감동을 담아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여 실제 공연을 볼 

수 있는 아스펜도스를 가보자. 해가진 공연장에 불이 켜지고 

공연이 시작 되면, 음향 장치가 없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낄 것

이고 공연이 무르익으면 마치 로마시대의 한 시민이 된 양 분

위기에 녹아 있을 것이다.

지중해를 품은 안탈리아에 오셔서 엑스포도 즐기시고,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에 점 하나 찍고 가시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엑스포 컨벤션 센터

안탈리아 구시가지

페르게 유적 안탈리아 선착장

세계정원구역에 있는 터키 오스만정원

엑스포 어린이 돔정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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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텍에프이에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27-24 대륭테크노타운1차 408호   02-851-9679  02-851-9660   mail: sales@leetechfes.co.kr

야외냉방시스템의 새로운 솔루션으로 고압펌프와 세밀한 노즐을 이용한 COOLING 시스템은 전기와 물이 

있는 야외 및 어느 현장에서도 사용가능하며 무더운 여름철, 먼지 많은 작업장과 황사를 대비할 수 있는 지

구온난화 대응 냉방시스템입니다. 안개의 입자가 10-30미크론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적시지 않는 미세한 

안개 SEMI DRY FOG를 공기 중에 분무해 안개가 증발할 때에 주위의 열을 빼앗는 효과를 이용한 옥외 냉방

입니다.  

 www.leetechfes.com

cooling 특징 · 고객 서비스 향상(시원함·릴렉스)의 야외 냉방

· 비산먼지 제거 등의  분진 제거

· 옥외나 대공간을 간단하게 냉방할 수 있는 시스템(젖지않게 하는 미세한 SEMI DRY FOG사용)

· 안개가 공기 중에서 증발할 때에 주위의 열을 빼앗는 성질을 이용(열섬 현상 완하)

· 대형 시설에도 하루 단 1,530원 전 후로 야외 냉방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저비용 실현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아산생태공원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대전 오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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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사)한국조경사회 정원문화연구소 소장 / 환경조형연구소 그륀바우 대표

사진 한 장에 담긴 정원 이야기

붸어리쩌 정원의 제국 Wörlitzer Gartenreich /  독일Germany 데싸우Dessau

‘붸어리쩌 정원의 제국’은 독일의 대표적인 풍경식 정원이다. 풍

경식 정원은 대지라는 자연의 캔버스에 경치를 그리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며 미술‧사가 곰브리치는 아름다운 풍경식 정원

안에는 화가의 서명이 들어갈 만 하다고 했다. 계몽주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Rousseau는 자연의 순수한 상태를 이상향으로 동

경하며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기를 주장했다. 자아를 찾는 원천

이 자연이고, 자연에 기초한 삶의 기본모델이 정원이라고 정의

하면서 그에게서 풍경식 정원의 아이디어가 시작되었다.

1764년 안할트 데싸우의 선제후 레오폴드 3세 후리드리히 후

란츠Fürst Leopold Ⅲ. Friedrich Franz von Anhalt Dessau / 1740-

1817는 첫 번째 영국여행을 떠나게 된다. 스토우Stowe 정원과  

스투어헤드Stourhead 정원 등 방문을 통해 당시 영국의 풍경식 

정원을 자유주의와 반전제주의의 유형적 표현으로 이해하면서 

‘정원의 제국’ 조성을 위한 준비는 시작되었다. 18세기 계몽주

의의 철학적 원칙을  조형적, 교육적, 경제적 개념으로 조경설

계에 적용한 매우 우수한 사례이다. 선제후 후란츠는 단순하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기보다는 그의 영토를 근대화하기를 원

했기 때문에 전체 120hr의 대지중 80hr가 주변 엘베강의 범람

에 대비하는 호수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그의 몇 차례 계

속되는 영국여행에 동행하기도 했던 건축가 후리드리히뷜헬름 

후라이헤르 폰 에르드만스도르프Friedrich Wilhelm Freiherr von 

Erdmannsdorff와 왕실조경가 요한 후리드리히 아이저벡Johann 

Friedrich Eyserbeck이 정원조성에 참여해 1765년 팔라디오양식

의 빌라 건축을 시작으로, 고딕하우스, 인공운하 등이 건설되

고  1798년Floratemple이 마지막으로 조성되면서 정원은 완성

된다. 특히 1782년 선제후 후란츠가 정원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루소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중앙에 유골함이 

있고 원형으로 미루나무가 심겨진 루소의 섬을 프랑스의 에르

므농빌Ermenonville 풍경식 정원 을 복제하여 조성한다. 에르므

농빌 정원은 루소의 영향을 받아 숲과 호수 등 자연의 풍경으로 

조성되었는데 그가 마지막 생애 6주를 보내고 원형의 미루나

무 섬에 영면하였다.

정원의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산책자 여러분,

자연과 예술을 유의하시고

그들의 작품을 소중히 다루세요.“

데싸우의 붸어리쯔 정원은 숨이 멎을 듯 끝이 없는 아름다운 볼

거리로 가득한 자연의 제국이다. 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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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도태自然淘汰되는 패자들? 간단하지 않다. 인간은 사회복지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기원이 ‘수렴이론收斂理論’이다. 수렴이론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절충에 대한 명명이다. 누진세累進稅, 

오래된 장치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오래된 슬로건slogan이다. 사회적시스

템에 의한 이타적利他的 행위의 세목들이다.

이타적 행위는 국가와 민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 차

원을 뛰어넘기도 한다. 대륙을 넘나든다. 이를테면 인류를 위해, 보다 많은 식

량을 확보하기 위해, 아마존Amazon을 개간한다. 쇠고기도 식량인가? 소가 풀

을 뜯어먹고 자란다. 나무가 걸림돌이므로 나무를 벤다. 소들을 위해-정확히 

말하면 인류를 위해- 나무를, 숲을, 내준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내주게 될까?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그의 저서 <육식의 종말Beyond Beef>에서 말하는 

경고 : 소들이 풀뿌리까지 뜯어먹으면, 사막화가 앞당겨 진행되면, 타클라마

칸사막Taklimakan Desert, 고비사막Gobi Desert들이 넓어지면, 지구는 그 다음에 

무엇을 내주게 될까? 제레미 리프킨의 경고를 좀더 들어보자.

‘절망적인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량 곡물에서 사료 

곡물로의 전환은 역전될 기미가 전혀 없는 채 여러 나라들에서 사료 곡물 생

산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전환이 인간에게 미친 결과는 1984년 날

마다 수천 명이 기아로 목숨을 잃어 가던 에티오피아Ethiopia의 사례를 통해 

극적으로 입증되었다. 바로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일부 경작지를 아마인 깻

묵, 목화씨 깻묵, 평지씨 깻묵을 생산하는데 할애했다는 사실을 대중들은 모

르고 있었다. 그 작물들은 가축사료로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 수

출할 목적이었다. 현재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제 3세계 토지가 오로지 유

럽의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재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숲의 사막화, 초원의 사막화는 ‘육식의 종말’로만 그치지 않는다. 숲을 내준 

대표적 대가로 ‘황사(바람)’를 꼽을 수 있다. 시인은 위의 시에서 묵시론적默示

論的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삼겹살을 구우’면서 ‘황사’를 생각하였다. 황사가 

일상화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고 있는데 헤겔Hegel의 말을 빌면 ‘객

관적 유머’다. 현실과 거리를 두어 아픈 현실을 통과해가는 것이 객관적 유머

다. ‘대 공습’, ‘테러범’, ‘폭발물’, ‘비상벨’, ‘5분대기조 출동’ 등이 묵시론적 분위

기를 이끈다.

숲과 초원은 지구의 허파이다. 지구 생태계를 ‘자발적으로’ 보존하게 하는 큰 

항목이다. ‘허파’가 파괴된다는 것은 인류뿐만이 아닌, 지구생명체 전부가 파

멸된다는 은유다. 지구 허파가 없어진다면 지구 자체가 죽는다.

이산화탄소, 메탄가스에 의한 온실 기체의 증가 또한 지구 전체 차원에서의 

자발적 보존능력을 떨어뜨린다. 다니엘 퀸Daniel Quinn은 그의 저서 <고릴라 

이스마엘Ishmael>에서 이타적 행위가 중단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

다고 말한다.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신들

의 특권’이다. 인간은 ‘역할 맡은 자takers’의 역을 중단해야 한다. 지구에 역할 

맡은 자와 ‘역할 맡지 않은 자leavers’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연중심주의 즉, 생명을 생명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생태다.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 /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이사

우리 시대의 생태시生態詩 읽기

조
   경

대 공습이다

신종 황사먼지를 휴대한 정체 모를 테러범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차별 도시를 폭파하고 있다

뽀글거리는 벚꽃들

독한 파마약 냄새 날리며 올올이 뽑혀지고 있다

가로수마다 폭발물 파편처럼 쏟아진다

한바탕 뒷골목 패싸움이라도 벌였는가

건물마다 비상벨이 울리고

콧구멍 벌렁거리며 5분대기조 출동을 한다

불꽃 튀는 치열한 접전

화약내 진동이다

상량식 때 몸값 톡톡히 챙긴 먹성 좋은 조상까지

끝없이 꽥꽥 몰아 부치는,

드디어 승전보가 타전 되고

막창 터지도록 맹렬히 전사한 목숨들이 지글지글

꽃대를 태우고 있다

하늘이 뻥 뚫렸다

한영숙(1961~  )

황사는 공습중이다

- 삼겹살을 구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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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홍 (사)한국조경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 1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조경관련법규 Q&A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34조(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출), 제35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 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3. 대상지역

유형별 사업 세부내용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일반

·사업비 : 선도지구 80억 원 이하, 일반지구 60억 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창조적마을

만들기
중규모

공동문화복지
·사업비 : 5억 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경제(체험소득)

·사업비 : 5억 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마을의 향토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 소득사업은 2억 원 이하 사업비 지원 / 자부담:시설비의 20%

환경(경관생태)
·사업비 : 5억 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창조적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마을종합
·사업비 : 10억 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권역종합
·사업비 : 40억 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신규마을

·사업비 : 국비70%, 지방비30% 

- 신 규 마 을 : 20∼50호일 경우 40백만 원/호

50호 초과일 경우 35백만 원/호이며 36억 원이내

- 소규모마을 : 5~19호 30백만 원/호(공공기관 주도형에 한함)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지구선정부터 기반공사완료)

시·군역량

시·군창의
·사업비 : 20억 원 이하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

시·군역량강화

·사업비 : 50백만 원, 100백만 원, 150백만 원 (국비70%, 지방비30%)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기 제출된 시·군역량강화계획서 기준)

·사업기간 : 1년

대상 지역

선도지구 시·군내 1,2계층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으로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가능지역

일반지구 시·군내 1,2계층 이외 읍면지역으로 기초생활인프라정비 중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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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주체 역할 및 기능 요약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선정

· 선도지구 사업 총괄 기획·조정

기획·총괄, 사업선정 

국비지원,

기본계획 검토· 조정

중앙계획지원단
· 기본계획 수립·검토 지원 / PM단 자문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총괄

자문, 평가,모니터링,현장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 중앙계획지원단의 실무 지원 및 자문 

농어촌연구원 · 사업 모니터링 지원·분석(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 추진위원회 PM단

· 시·도 :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 

· 시·도 : 시행계획 검토·보고

지방비 지원,행정지원, 세부사업 시행
· 시·군 : 지방비 지원 및 행정 지원 

- 농촌중심지 TF 구성, 추진

· 기본·시행계획(안) 수립, S/W 예산집행 및 사업 운영·관리 

  (주민대표, PM단) 
세부사업 기획·시행

·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주민 역량강화 사업 시행 등

5. 사업 주체별 역할(선도지구)

※일반지구의 경우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주체별 역할 참조

※일반지구는 1.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선도지구 기본계획 수립 절차 >

[시·군]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신청서작성 및 사업신청

[시·도]

1차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중앙심의]

2차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신규 사업 반영

[고시：시군]

[관련기관·부서협의]

기본 계획 수립

[고시：시군]

시행 계획 수립

사업시행

준공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신청서 작성(주민,시·군)

·사업추진조직,읍면(권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신규사업 사업성 1차검토(시·도)

 도 심의회 심의 및 제출→농식품부

·신규사업 사업성 2차 검토(농식품부)

·신규 사업 반영

(농식품부↔기재부협의↔국회 예산확정)
·예산 신청(시·군→시·도→농식품부)

·기본계획수립

 시·군：수립·승인·보고↔시·도：협의·보고

 →농식품부

·시행계획수립 및 변경

 시·군：수립·승인·보고↔시·도：협의·보고→농식품부

※기본(시행)계획 변경시 일부사항 농식품부 협의

·평가,모니터링,컨설팅 실시

·추진상황 점검

 시·군：발협↔추진위·지역주민

·평가,모니터링,컨설팅 실시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군(검사)→시·도(보고)→농식품부

·주민과 지자체는 사후관리

※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기본계획 생략(시행계획 승인후 시·도 보고)

농촌현장 포럼

      (시·군)

·사업 이해

·사례 학습

·주민 참여 계획

 방향 설정

계획 수립

(시·군)

·기본계획 수립 방향 협의

 (농식품부)

·중계단 자문

·계획수립(PM단)

모니터링/평가

  (농식품부)

·모니터링/평가

·실적과 계획을

 종합 검토

< 기본계획단계 현장포럼(안) >

1단계

(3시간)

주민 설명회

(추진단 구성)

추진단 워크숍

(예비계획검토)

추진단분과별연구

(사업분석)

추진단 워크숍

(계획과제결정)

추진단 분과별 연구

(사업기본구상)

추진단 분과별 연구

(벤치마킹+세부구상)

추진단 워크숍

(최종사업 확정)

주민 공청회

8단계

(3시간)

2단계

(1박2일)

7단계

(4시간)

3단계

(4시간)

6단계

(1일)

4단계

(6시간)

5단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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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코너:  조경사회에 궁금한 점

100호 설문조사

5. 조경사회에 
   궁금한 점

조경사회보 2016 봄호 제100호 특집으로 ‘조경인이 바라본 조경사회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조경사회에 궁금한 점’ 으로 작성해 주신 문항만을 발췌하여 제18대 회장단·위원장단의 솔직담백한 답변

을 담고자 한다.  좁은 지면상에 명쾌한 답변이 될 순 없겠으나, 조경인의 공감과 소통하는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

강수완

저와 같이 조경이라는 분야를 시작

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조경사회

에서의 활동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

니다. 활동에 대해 궁금하고, 조경사

회에 어떤 다양한 조경분야의 사람

들이 속해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동훈

앞으로 10년, 20년 멀게 50년 뒤의 

우리나라의 랜드스케이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본회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건설 및 조경 분야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통해 환경적

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사회공익에 이바지함으로써 조경산업과 문화

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

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구비한 사람은 물론 설계, 시

공, 자재, 감리 등 조경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또는 기업회원의 구성원이면 모두 본회

의 회원이 되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본회는 조경계의 권익과 조경기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활동사항은 (사)한국조경사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조경화두는 누가 뭐라 해도 기후변화에 대처한 설계가 화두가 될 것입니다.

날로 상승하는 해수면과 기온, 점점 북상하는 난대림벨트, 과연 50년 후 남산의 소나

무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조경설계가 앞으로 요구 되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의 조경은 보여주기 위한 조경 즉, 박제된 공간 설계

보다는 즐겁고 공감하면서도 경제적인 조경이 더욱 공감 받고 요구될 것입니다.

Q A



21조경사  Summer  2016  No.101

김시인

정체된 경제로 인해 위축된 조경분

야에 힘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게 됨에 따라 가정이 해체된 아픈 경험

이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대처는 흩어지는 것보다 뭉쳐야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행

히도 우리 조경계에 뭉칠 수 있는 기회가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바로 조경지원센터입니

다.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 활동하는 조직이므로 조경계의 일거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터인데, 아직도 대부분의 조경인들이 잘 모르는 듯합니다. 이번 기회를 조경계가 하

나가 됨으로써 위축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역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배선희

오겡끼데스까!

조경은 안녕하십니까?

조경인은 안녕하십니까?

조경은 경제불황과 건설업의 축소에따라 아주 암울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

나 긴 안목에서는 건설중심에서 환경중심의 수요로 가기 때문에 조경은 안녕합니다!

조경 발주. 설계. 시공. 자재 등에 종사하는 조경인은 불황의 터널에서 숨죽여 인내하

는 모양새입니다. 대량 감원과 회사의 축소 등에서 고투하는 조경인은 현재 안녕하지 

않습니다.          

윤종면

조경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 중 제일 

우선순위를 들 수 있는 다섯가지

이문석

해외 조경사회와의 교류 계획이 

궁금합니다.

조경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경진흥법을 근간으로 하는 조경지원센터(가칭)를 빨리 만들어서 조경전체를 아우

를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

2. 법적, 제도적 지위확보를 위한 노력과 관련분야(건축, 토목, 산림, 원예 등)와의 협력

강화에 필요한 역할

3. (사)한국조경사회의 역할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홍보하여 많은 회원(사)들이 자발적

으로 본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

4. 현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많은 단체인 본회가 선도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

5. 실무교육, 우수사례답사, 도서발간 업무 등 조경분야의 질적 향상은 물론, 고부가 가

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역할                                                                      

작년부터 싱가폴 조경사회쪽과 접촉하여 시공사례지 답사 및 교류를 기획했지만 회원

들의 참여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재추진하여 점차 교류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리영

조경시설물 회사의 명단이 궁금해요.

밴드가입 할 수 있나요

1. 본회는 매년 4회 발행하는 조경사회보를 통해, 기업회원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회원사의 간략정보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궁금하신 업체정보를 찬찬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2. 김리영님을 밴드에 초대합니다. 본회는 밴드운영을 통해 조경인들의 SNS 소통의 장

으로서 원활한 대화와 토론의 공간으로 활용되기 바랍니다. 

이무열

조경사회 회원으로 가입이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정관 제2장 제7조(회원의 권리)에 의거해, 회원가입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의 권리와 제3호 

중 표결에 관한 권리는 정회원 중 개인회원에 한한다.

1. 본회의 제5조의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2. 본회의 임원 및 소속 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권리

3.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4. 본회가 보유하고 있는 조경분야의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홈페이지(www.ksla.or.kr) 공지사항에, 회원가입특전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

습니다. 방문하시어, 회원혜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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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영태

공사수주액 감소로 조경분야가 최악

상태인데 임직원들이 어떤 대책을 강

구하고 있는지요? 

국가의 기반마련이라는 명제와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조경분야는  이제  국가나 지

자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과 민간건설의 호황에 편승하다보니 스스로 분야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

족하게 되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에 비교

하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따라 한해의 농사가 좌우되는 천수답식 조경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누구나 풍요롭게 먹고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존재하지 

않을것임을 모든 조경인들이 잘 알기에 더욱 무겁고 암담하게 느끼는 것이라 생각됩니

다. 미래는 관개식 조경을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경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분야를 세분화하며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분야임을 느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우리사회가 점점 심각하게 겪어야 할 문제입니다. SOC사업이 

거의 완료된 한국사회에서 또다른 분야로의 진출로 성장동력을 찿아야 하지만 주택공급

률까지 포화상태에 와있는 시점에서 건설분야-조경에서 답을 찿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

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건설‘로 활성화된 성장동력, 정권마다 반복하여 사용했던 경

기부양책이죠, 그 결과는 전국토의 아파트단지화, 전국토의 공원화, 1일생활권화 등등 

긍정 부정의 면이 공존하고 있지만 당장 졸업생들과 현직 종사자들의 일자리 찿기가 급

박한 현실부터 해결책 찿기가 난감하죠. 타분야에서의 업역 찬탈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

고, 이에 대한 대응은 커녕 밥숟가락 찿기 급급한 업계현실……. 지금이라도 타분야로의 

업역확대를 조심스럽게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매년 지출되는 의료/복지비 예산이 벌써 

예산의 1/3이상입니다. 다양한 복지분야로의 진출을 꾀함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건축 

토목 기계분야보다는 좀더 복지 웰빙 이런 트랜드에 ’조경’이 가깝지 않을까요? 저물어가

는 건설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김승아

기업회원가입 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대헌

조경기능사, 조경산업기사 등 자격

증 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익명

가입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정관 제2장 제6조(회원)에 의거해, 회원가입자격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회원) ① 본회의 정회원은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

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본회에 입회한 자로 한다.

  1. 개인회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문화재수

리기술‧자 자격을 구비한 자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조경분야에서 종사하는 자 또

는 기업회원의 구성원으로 등록된 자

  2. 기업회원 : 조경사업에 종사하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업

  ②  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 외에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둘 수 있다.

  1. 준회원 : 조경관련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명예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조경문화 발전과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

력하는 자

  3.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기업 또는 단체

가입방법/절차는, 본회 홈페이지(www.ksla.or.kr) 회원가입안내  절차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1) 본회 홈페이지 방문, 회원가입 클릭

2) 정관 동의하기

3) 개인/기업회원 양식지 작성후, 본회 사무국으로 제출(이메일, 팩스 등)

4) 회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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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소식

▪일시: 2016년 4월 22일(금), 14:00~17:00

▪장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 / 자재·개발위원회

▪참석인원: 약 152명

▪후원: 라펜트, ㈜한국조경신문, 월간 환경과조경, 한국건설신문

▪내용: 조경·정원시설물 및 조경 신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조경인들에게는 정보공유의 장을 제공하고자, ‘2016 신기술·신

자재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신제품(은원쏠라사인), 디자인파크개발의 신제품 브랜드 전략(㈜디자인파크

개발), 거푸집 일체형 케이지와 철근숏크리트 인공암을 활용한 자연경관 조성기술(명산), 보행자 중심 보차도 블록과 경관 향상

을 위한 옹벽 solution(㈜이노블록) 등 각 참가업체의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 졌으며 본회 회원을 포함한 발주처의 높은 참

석률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016 신기술 신자재 세미나

▪일시: 2016년 5월 30일(월) 10:30~    ▪장소: 화성시청 접견실

▪협약단체: 화성시, LH공사, (사)한국조경사회 

▪협약내용: 1) 대상지역에 대중성, 작품성 높은 10개의 작가정원과 수경시설, 운동시설 등 조성

                    2) 새로운 공원융합형 정원 모델을 제시하는 테마 정원 및 작가 정원 조성

동탄2신도시 근린공원 7호 공공정원(작가정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4 조경사  Summer  2016  No.101

▪일시: 2016년 5월 11일(수), 10:00~17:00

▪장소: 인천 영종도 해변공원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 / 시공위원회

▪참여인원: 68명

▪협찬: ㈜건림원, ㈜키그린, ㈜일진글로벌, ㈜멜리오유니온랜드, 미주강화㈜

▪내용: 매년 조경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수한 조경설계, 시공사례지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답사에서는 본회 회원들을 비롯

해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수원시공원관리사업소 등에서 대거 참여했으며, LH인천지역본부 조학제 부장의 발주처 현장 설명

회를 시작으로 영종진공원, 하늘구름광장, 한가락공원, 송산공원, 수변공원 등을 답사하였다.

2016 조경시공사례지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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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뉴서울C.C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 / 사목회

2016 사목회 구분 214회 사목회 215회 사목회 216회 사목회

일시
2016년 4월 28일(목), 

13:00~
2016년 5월 26일(목), 

13:00~
2016년 6월 23일(목), 

13:00~

참석 4팀 16명 4팀 16명 4팀 16명

▪일시: 2016년 5월 25일(수)    

▪장소: 이천 마이다스C.C.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 / (사)한국조경사회 여성위원회

▪참가인원: 8개팀, 39명(2부 행사 참여자 5명 포함)

▪협찬: 명산(김득수), 변금옥(㈜도화), 백정희(㈜예건), 백주영(랜데코 GEI), 안계동(㈜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유선희((사)한국조

경사회 부회장/㈜세민조경), 이재환(미주강화㈜), 정필순(아톰), 조백일(㈜공간세라믹), 조용호(㈜원앤티에스), 최일홍(㈜디자인파

크개발), 황용득((사)한국조경사회 회장/동인조경마당), 한영미(㈜이노블록)

▪내용: 여성조경인들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해 연 1회 ‘여성조경인 골프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남성게스트 11명

이 참여하여 응원해주었다. 제5회 대한민국여성조경인 골프대회의 우승트로피는 ㈜라인조경설계사무소의 윤수희 대표이사가 차지했다. 

제5회 대한민국여성조경인 골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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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회 

지회소식

2016 부산 조경가이드북 배부
내용: 미니 조경가이드북(조경단가표와 품셈 수록) 500부를 

제작하여, 회원 및 회원사와 조경직공무원에 배부

부산시회 골프동호회 '골프동호회장배 대회' 개최
▪일자: 2016년 4월 11일(월) 

▪장소: 베이사이드C.C

부산시회 골프동호회 '월례회' 개최
▪일자: 2016년 5월 9일(월) / 2016년  6월 13일(월) 

▪장소: 베이사이드C.C

'제25회 푸른꿈나무들 한마음 축제'  수상 
▪일자: 2016년 5월 21일(토) 

▪장소: 금정 스포원 실내체육관

▪주관: 부산아동복지협회

▪내용: 부산시회 홍종양 부회장은 어린이날 기념 

           부산시장 표창패 포상대상자 선정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부산선포식 및 기념 

심포지엄
▪일시: 2016년 6월 3일(금) 13:30~16:50

▪장소: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주관: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사)100만평문화

공원조성범시민협회

▪주최: (사)한국조경사회 부산시회, 부산광역시, 국가도시공원 전

국민관네트워크,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회, (사)한국

조경학회 영남지회

희귀야생화 '부산꼬리풀' 증식복원 행사
▪일시: 2016년 6월 21일(화) 10:00~

▪장소: 부산시민공원 시민마루

▪주최: 부산시 공원운영과

▪주관: (사)한국조경사회 부산시회, 부산그린트러스트

▪참석: 부산시회 회장단 5명 및 그린트러스트 시민활동가

▪내용: 부산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야생화인 부산꼬리풀을

             시민공원에 식재

2016 부산 조경.정원박람회 (제4회) 개최
▪기간 : 2016년 6월 23일(목)~26일(일)  ▪장소 : BEXCO 제2전시장 1층  ▪규모 : 120개사/430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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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조경공사설계지침서 교육 
▪일시: 2016년 4월 19일(화), 13:30~17:30

▪장소: 울산대공원 환경에너지관

▪강사: 박태영, 정명렬 

제1회 회장배 골프대회 
▪일자: 2016년 4월 26일(화)

▪장소: 울산C.C

▪참석: 24명

울산 녹색도시포럼 전문가 세미나 
▪일시: 2016년 4월 29일(금), 14:00~16:00

▪장소: 보건환경연구원

▪내용: 이상칠 회장이 녹색마을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을 

주제로 지정토론

조경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식 
▪일자: 2016년 5월 4일(수)

▪장소: 나무야 나무야 

▪내용: 조경수 생산 및 식재 외 5과목을 대상으로 NCS기반

으로 한 교재발간(강의용 교재) 및 전문강사 양성과정에 참여

한 14인에게 수료증 전달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일자: 2016년 6월 7일(화)~7월 12일(화)

▪장소: 울산대공원 환경관

▪내용: 울산 생명의 숲과 협의하여 조경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

한 강사(이상칠 외 6인) 강의

야음동 장애인집 화단 가꾸기
▪일자: 2016년 6월 21일(화)

▪장소: 야음동 장애인집

▪내용: 건축협회와 협의해 사회공헌 활동으로 장애인집 입구 화단 조성

제 2회 조경기술인 체육대회
▪일자: 2016년 6월 8일(수)  ▪장소: 선암호수공원 축구장

▪참석인원: 230명 

가든디자인 스쿨
▪일자: 매주 목요일

▪장소: 울산시회 사무국/㈜쌈지조경 설계사무실

▪내용: 가든 조성에 대한 스터디와 스케치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진행

제1회 (사)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장배 골프대회
▪일시: 2016년 4월 12일(화) 11:00~

▪장소: 구미C.C  ▪참석: 43명

산관학 간담회
▪일시: 2016년 4월29일(금)  ▪장소: 호남정

▪참석: 10명(대구시 환경녹지국, 대구지역교수, 집행부)

▪내용: 제1회 대구광역시 조경녹화포럼 개최 계획 논의

대구지역 건설유관단체장 친선행사 참여    
▪일자: 2016년 5월10일(화) 11:30~   ▪장소: 영천C.C

제1회 대구시 공원녹지포럼 개최
▪일시: 2016년 6월 23일(목) 13:30~17:30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

▪주최: 대구광역시, (사)한국조경학회 영남지회

▪주관: (사)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

▪참석: 각계전문가, 시민참여 등 250여명

▪주제: 친환경 감성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울산시회

대구경북시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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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조경공사 적산기준 도서발간(예정)

▪도서명: 2016년도판 조경공사적산기준

▪발간일: 2016년 8월 초 (예정)

▪집필진

   1) (사)한국조경사회 적산위원장/아이에스엔지니어링 대표 정 운 수

   2) (사)한국조경사회 상임이사/(주)한솔에스앤디 대표이사 김 영 욱

   3) (사)한국조경사회 기술교육위원장/(재)환경조경발전재단 국장 이 재 욱

▪발간단체: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사)한국조경사회

▪구매문의: ㈜한국조경신문(02-488-2554)

※ 도서발간시, 조경사회 BAND 및 언론매체광고 등을 통해, 출판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판에 도움을 주신 

집필진 및 주요발주처 감수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16년 조경공사 표준내역서 자료제공(무료)

▪제공목적: 조경공사 내역서의 체계화 및 내역서 작성의 편의를 목적

▪제공내용(ver.2016)

   1) EBS조경코드표

   2) 조경표준일위대가

   3)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자료다운방법: 본회 홈페이지(www.ksla.or.kr) 위원회>적산위원회 No.8 공지글 참조 

▪주관/제공처: (사)한국조경사회 적산위원회

3.  제26회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

▪일시: 2016년 9월 23일(금), 10:00~18:00

▪장소: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사)한국조경사회 체육복지위원회

※ 단체 및 기업행사 계획 시 사전일정을 참고하시어, 대한민국 조경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제13회 조경기술세미나

▪일시: 2016년 12월 15일(목), 13:30~17:30

▪장소: 가든파이브 WORKS관 컨벤션홀

▪주최/주관: (사)한국조경사회/(사)한국조경사회 기획홍보위원회, 도서발간위원회, 전시포럼위원회

※ 금번 조경기술세미나는 “농촌과 조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협찬을 희망하시는 회

원(사)님께서는 (사)한국조경사회 사무국(02-565-171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행사로 “조경인 송년의 밤” 행사가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단체 및 기업행사 계획 시 사전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 본 회보 제작을 위해 사진을 제공해주신 (주)한국조경신문, 환경과 조경, 라펜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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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원을 소개합니다.

1. 개인회원(2016년4월~6월)

박지환(목포대학교)

이전안내

두하엔터프라이즈㈜ [본회 기업회원사]

대표이사: 이봉경 [본회 자문위원]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05-4 인수빌딩 7층

전화:  02-414-1051 팩스: 02-414-1056

㈜가나안건설 [본회 기업회원사]

대표이사: 김찬수 [본회 개인회원]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42, 203호(서초동, 갑옥빌딩)

전화: 02-2040-7722 팩스: 02-584-0866

㈜LIVESCAPE [본회 기업회원사]

대표이사: 유승종 [본회 개인회원]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21길 5(개포동) 2층

전화: 02-579-4995 팩스: 02-579-4496

설계사무소 온 

대표: 이상기 [본회 개인회원]

주소: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영관2층 Y-2122호

전화: 070-7727-0024 팩스: 02-2157-0442

모자익 기술‧사사무소 

대표: 이원아 [본회 개인회원]

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48번길 18(당정동) 4층

전화: 031-689-5739 팩스: 031-268-1404

경관제작소 외연 

대표: 정주현 [본회 명예회장]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 38 (야탑동, 성우오피스빌딩) 303호

전화: 031-707-3313 팩스: 0303-3447-1472 

※ 소속, 우편발송지, 핸드폰번호, 메일 등 개인정보 변경 시 본회 메일(ksla@chol.com) 또는 사무국(02-565-1712)로 연락주세요.

회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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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내역 및 협찬 현황

2016년 4월~6월 회비내역 및 협찬현황  (2016년 4월 15일 ~ 6월 30일 기준)

구분 납 부 내 역

회장단
2015 이강문(LH공사)

2016 노찬기(㈜건화), 손창섭(키그린㈜), 제상호(㈜천마이앤씨)

자문위원

2015 김영욱(㈜한솔에스앤디), 박인규(SK임업㈜), 조백일(㈜공간세라믹), 조정일(㈜도원도시)

2016
강완수(대아이앤씨㈜), 김봉년(㈜신성엔지니어링), 김영욱(㈜한솔에스앤디), 김영환(㈜자성조경), 노영일(㈜예건), 박율진

(전북대학교), 석영한(㈜서브원), 이재석(㈜지피가든), 이석래(㈜한국조경자재), 정태건(㈜삼오녹화), 조정일(㈜도원도시)

상임이사

2015 박순남(㈜영일조경)

2016

문덕영(한국건설관리공사), 박해원(㈜맥디자인), 신천희(장수산업㈜), 윤상준(이화원 정원문화연구소), 이선화(지호디

자인), 이종화(청산종합개발), 이재욱(㈜천일), 정재욱(㈜스페이스톡), 조구상(㈜그린에이드), 조병상(㈜일진글로벌), 최

재혁(㈜비오이엔씨), 한명철(데오스웍스), 한태환(데오스웍스)

이사

2015 채  일(㈜수프로)

2016
김준희(에코빌주식회사), 김수연(㈜인터조경기술‧사사무소), 박상원(세양조경㈜), 박인호(한국가로수보호㈜), 박주현

(㈜자인), 변규열(양천구청), 황선숙(㈜그린라인)

개인회원

2015 김범회(㈜자인), 노주호(대성아이디), 양경복(현디자인), 이은영(LH공사), 이재영(다영이앤씨)

2016 이상민(㈜무영CM), 이은영(LH공사), 이정훈(㈜간삼건축)

신규 박지환(목포대학교)

기업회원

2015 ㈜공간세라믹(조백일), ㈜도원도시(조정일), SK임업㈜(박인규), ㈜유일종합조경(유오봉)

2016

㈜그룹이십일(이용훈), 대아이앤씨㈜(강완수), ㈜대지개발(이동석), 데오스웍스(한태환), ㈜도원도시(조정일), ㈜디자

인파크개발(김요섭), ㈜비오이엔씨(최재혁), ㈜서브원(이규홍), ㈜수프로(채일), 세양조경㈜(박상원), ㈜유일종합조경

(유오봉),  ㈜자인(박주현), 키그린㈜(손창섭), ㈜푸름바이오(박현준)

협찬현황 2016

조경사회보 제 100호 전면광고협찬

 -㈜디자인파크개발(김요섭)

 - ㈜가림환경개발(전부영)

 - 명산(김득일)

조경사회보 제 100호 연합광고협찬

㈜강남조경(김은숙), ㈜강산C&C(박종민), ㈜계림(이 흡), 그린루트(윤정현), 나무야나무야(유금오), 도담조경㈜(조용우),  

동인조경마당(황용득), 명덕조경㈜(이상칠), 삼미조경㈜(최윤주), ㈜샘조경개발(한일근), 서현개발㈜(박태영), 성삼종합

건설㈜(이문석), ㈜소담이앤씨, ㈜수림개발(장보근), ㈜스페이스톡(정재욱), 애림조경㈜(이철흥), 울산조경전문학원, ㈜

원앤티에스(이조원), ㈜유림조경(김동수), ㈜유림조경(오석진), 유명목재산업(지명환), 장수산업㈜(김현옥),  ㈜정도조경

연구소(임영훈), 조경설계사무소빈(정명렬), ㈜플레이잼(강노성), ㈜하림조경(천해성), ㈜한국조경신문(정대헌), ㈜화신

조경(노재신), 한솔기업㈜(박귀비)

2016신기술.신자재세미나 협찬

 사은품    - ㈜디자인파크개발(김요섭) : 수첩

                 - ㈜이노블록(한용택) : USB메모리, 쇼핑백

2016조경시공사례지답사 협찬

   - ㈜건림원(윤오임) 

   - 키그린㈜(손창섭) 

  사은품   - ㈜멜리오유니온랜드 : 골프용품     

                    미주강화㈜ : 스포츠타올

                     ㈜일진글로벌 : 떡, 음료     

                     ㈜키그린 : 양말, 수건    

제5회 대한민국 여성조경인 골프대회 협찬

 - 명산(김득일)

 선물찬조  변금옥(㈜도화), 백정희(㈜예건), 백주영(랜데코 GEI), 안계동(㈜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이재환(미주강화㈜)

                    유선희((사)한국조경사회 부회장/㈜세민조경), , 정필순(아톰), 조백일(㈜공간세라믹) , 조용호(㈜원앤티에스)

                    최일홍(㈜디자인파크개발), 황용득((사)한국조경사회 회장/동인조경마당), 한영미(㈜이노블록)

특별협찬   - 김은진

사무국 비품협찬     - 최종필(㈜KG엔지니어링) : CD플레이어

                                  - 진승범(이우환경디자인㈜) : 의자

                                  - 제상호(㈜천마이앤씨) : 모니터

회비금액 – 명예회장/고문 : 연회비 없음, 회 장 : 6,000,000원, 부회장/감사 : 1,000,000원, 상임이사 : 200,000원, 이사/기술‧위원 : 150,000원

자문위원 : 100,000원, 정회원(개인회원) : 50,000원, 정회원(기업회원) : 300,000원

납부방법 - 하나은행 164-910042-86704, 기업은행 132-048923-04-016 예금주: (사)한국조경사회  (계좌이체시 회원가입 성명과 입금 성명을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모든 업무와 활동을 회비 수입금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사)님께서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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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Afterwords

한 민족이 온전한 국가를 이루어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신情神과 물질物質이 필수불가결이다. 민족에 있어 정

신은 ‘혼魂’이요, 물질은 ‘영토領土’다. 혼이 있으되 영토가 없는 민족은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떠돌며, 영토는 

있으나 혼이 없는 민족은 국가의 주인이 수시로 바뀌는 불안정한 상태를 반복하거나 종국에는 타민족에게 

영토를 잃기도 한다.

‘민족’을 ‘조경’으로 치환하면 혼은 ‘생태’가 되고 영토는 ‘정원’이 된다. 조경이 생태를 내주면, 정원을 내주면 

무엇이 남을까. 혼이 없는 조경, 영토 없는 조경이 지속가능하다고 믿는가?

2016년 여름, 유난히 불쾌지수가 높다.                                                                                            -Bummy

“ 야호! 두번 남았다!”                                                                                                                        -율이아빠

아침 출근길 석촌호수를 걷다보면, 매미 떼창 소리가 소란스럽다.

괜스레 용기를 낸다. 하지만 소심하게.

나도 한번 소리를 질러 내 본다.  매--에--매--엠---  

멋쩍은 듯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고는, 괜히 씨익 웃는다.

그리곤 생각한다. ‘내일은 좀 더 용기를 내야지’  

오늘 아침 왠지 기분이 좋다.  

한 목소리가 필요한 지금, 우리 떼창 한번 하실까요?                                                                                         -쭈

이번 101호 특집은 아쉽게 가보지 못했던 해외 각국의 정원관련 행사를 엿볼 수 있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정원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대중의 관심과 그 파급효과는 어마하다. 

쇼미더가든, K가든스타, 슈퍼가드너K 숨은 조경의 재능이 빛을 내는 순간을 꿈꾼다.                                  - Ariel

한국조경사회에서는 

계절마다 회원들에게 찾아가는 조경사 회보가 조경인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 소식지의 성격을 넘어 

다양한 정보의 장이자 소통의 장으로써 점차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인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매체로써 

회보에 담고자하는 콘텐츠에 관한 제안 뿐만 아니라 집필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협찬을 통해 보다 양질의 회보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경인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보 관련 제안 : 자율양식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작성 : 먼저 전화 문의를 주신 후 분량 등의 협의를 거쳐 게재 때 내부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광고(협찬) : A4 사이즈의 전면 광고로 1회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한국조경사회 ㅣ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401(신천동, 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T 02.565.1712    F 02.565.1713   E ksla@chol.com   H www.ksla.or.kr

조경사 회보 원고(제안) 및 광고(협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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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현무암.kr

폭포용 천층석 폭포용 천층석

석가산용 운남석 석가산용 운남석

국내산 연천, 철원 현무암 자연석 국내산 연천, 철원 현무암 자연석

국내산 현무암 자연석 생산 및 폭포용
천층석 & 석가산용 운남석 직 수입판매

상담전화 : 010.〮8230.〮3067   사무실 : 031〮851〮3067
팩 스 : 031〮853〮3067

사업자등록번호 614-86-00012              e-mail : hhy0786@hanmail.net http://현무암.kr

국내산 현무암 자연석 생산 및 폭포용
천층석 & 석가산용 운남석 직 수입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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